
[초등 논술 3]  9단원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

◉ 장영실의 발명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년           반,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혼천의(1443년)

천체의 운행과 위치 그리고 적도 
좌표를 관찰하는 데 쓰이던 천체 
관측 기구예요. 만원짜리 화폐에
는 세종대왕의 어진⁕과 ‘혼천의’
가 함께 새겨져 있어요.  

⁕왕의 얼굴을 그린 그림

앙부일구(1434년)

 그림자 길이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
계예요.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
록 동물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. 궁궐이나 
관공서 그리고 때로는 양반들이 집에서까
지 널리 사용했고, 정원에 설치해 놓고 시
간을 측정했어요.
 이때 제작된 앙부일구는 남아 있지 않아
요. 그래서 18세기에 제작된 것을 보물로 
지정하였어요. 휴대용 앙부일구는 주머니
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어요.

◀휴대용 해시계┃조선시대 말까지 계속해서 제작되었고 가

장 많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시계로 돌로 만들어졌다.



자격루(1434년) 

해시계인 앙부일구보다 3개월 빨리 내놓은 시
계예요, 흐린 날이나 밤에는 제 역할을 하지 
못하는 해시계와는 달리 하루 종일 소리로 시
간을 알려주는 시계 장치였어요. 
지금은 1536년 중종 때 개량해서 만든 보루
각 자격루가 덕수궁에 남아 있어요. 복잡한 
자동 시보 장치가 없어지고, 3개의 물통과 2
개의 물받이통만 남아 있지요. 조선왕조실록
에는 자격궁루, 수루, 자격 등으로 불려요.

클릭! 자격루 원리

측우기(1442년)

장영실은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
는 측우기를 만들었어요. 이 기구 덕분에 
하천의 물이 넘치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
할 수 있게 되었지요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8N39sTPYDA

